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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잡초> 천에 아크릴 198.5×223cm 1987

<민성>전은 한국인들의 정서적 특성인 ‘민성’이 한국 현대미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본다. 참여 작가들은 고유한 방식으로 
한국의 민성을 문화적인 정체성과 시대적 정신 속에서 구현해 
냈다. 박생광은 ‘가장 한국적인 색채화가, 민족혼의 화가’로 
불린다. 전통 채색화법인 진채기법을 이용한 눈부시고 화려한 
색채로 토속 종교인 무속과 불교에서 취한 다양한 소재들과 
명성황후, 전봉준과 같은 역사적 인물을 그렸다. 김종학은 
<잡초>에서 힘겨운 역사를 인고해 낸 민중의 생명력을 
은유적으로 묘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을 그린 풍경화와 
민화의 요소를 도입한 병풍 작업을 소개한다. ‘파격과 일탈의 
화가'라고 불리던 황창배는 동양화와 서양화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다양한 표현 기법을 자유롭게 실험했다. 그는 한국의 설화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소재로 우리 민족 특유의 
해학을 표현한다. 서용선은 현대의 풍경과 인물, 구체적인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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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장소를 소재로 작업했다.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와 산업화 
열풍을 치루는 과정에서 야기된 황량한 도시와 버려진 자연의 
풍경, 익명의 군중 속에 고립된 존재로 내몰린 인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박서보 <묘법 No.080105> 캔버스에 한지, 혼합 재료 
180×300cm 2008

대구미술관은 개관 이후 특별전으로 <리차드 롱>전, <프랑수아 
모렐레>전을 선보인 바 있으며 국내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박서보를 초대했다. 박서보는 1950년대부터 한국미술의 창조적 
운동과 변혁을 주도해 온 작가. 이번 전시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새롭게 전개하고 있는 회화적 실험을 집중 조명한다. 이 
시기의 작품은 담담하고 소박한 색채 사용과 구축적인 화면 
구성을 보여 준다.

대구시 수성구 미술관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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